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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11대 마무리 

 제11대 강릉시의회가 24일(금),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

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별로 안

건심사한 ▲산불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

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어서 신재걸 부의장과 이재안 의원의 신상발언과 최선근 의원의 10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신재걸 부의장은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남지만, 12대 의회에 대한 응원과 기대로 아쉬움 마음을 달래겠다.”라고 

말하며, “제12대 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시민의 삶에 

온기를 더해 강릉발전과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

라”고 전했다. 

 최선근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행정과 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얘

기했다. “행정은 묘사할 수는 있지만 정의할 수는 없다. 이 말처럼 어쩌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그만큼 행정은 시민의 일상이고 

삶의 일부이다.”라고 말하며 공직자의 자부심과 긍지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가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와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



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하며 지난 16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

회를 마지막 자유발언에 담았다. 

 이재안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12대 의회는 변화와 변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관행을 벗어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

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하며 강릉시가 더 역

동적으로 미래가치를 일궈내 환동해 중심도시를 넘어 시민만족도시로 거듭나

길 기원했다.

 강희문 의장은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동안 제11대 강릉시의회는 

‘소통하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책임의정’을 기치로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고 아껴주셨던 시민분들과,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협조해 준 집행부 공

무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강릉시의회가 가치있

는 변화와 신뢰속에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펼쳐주리라 믿으며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은 재직기념패를 전달받으며, 기념사진을 촬영

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끝.


